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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주시 연동에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후레쉬제주(대표 홍오성)는 독자 개발한 감귤아이스

크림을 미국에 수출, 제품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.  

 

감귤 내피와 알맹이를 100% 분리하는 신기술은 특허를 받았다. 이어 감귤즙을 냉동 보관에 성공

하면서 생감귤 60%가 함유된 아이스크림을 생산하고 있다.  

 

미국과 괌에 상륙한 감귤아이스크림은 총 1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으로 올렸다. 롯데슈퍼와 연계

해 국내에서는 연 4억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.  

 

끊임없는 개발을 통해 감귤요거트, 감귤초코컵, 녹차컵를 비롯해 생감귤주스 파우치팩 제품을 출

시했다. 최근 제주통밀몸빵과 제주보리빵 상품화에 성공, 제품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.  

 

홍오성 대표는 “감귤을 내세워 2차 산업으로 전환한 결과, 세계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”며 

“감귤 생산농가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”고 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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